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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016년은 우리 본당이 설립된 지 40주년이 

되는 해이다. 

  시드니 대교구 한인 천주교회는 1976년 11

월 7일, 패딩턴 소재 세인트 프란시스 아시

시(St. Francis of Assisi) 성당에서 교우 7가

족 30 여명이 모여 첫 한국어 미사를 드리면

서 시작됐다. 이후 20년 만인 1996년 12월 

22일 실버워터에 새 성전을 건립하고 총 면

적 3천여 평의 대지 위에 기념관, 교육관, 사

제관, 수녀원 등을 건립했다. 현재 우리 본

당은 시드니대교구 내에서 이민 공동체 중 

가장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공동체로 인정받

고 있다. 

 

  본당은 내년 40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하

반기부터 ‘본당 설립 40주년 기념사업과 행

사’를 열고자 구상 중에 있다. 구체적인 계

획에 앞서 지난 3월, 이에 대한 교우들의 생

각과 의견을 반영하고자, 주임 신부와 사목

회의를 통해 만든 기념사업과 행사 초안을 

바탕으로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객관식 설

문지를 배포한 바 있다. 조사기간은 3월 8일(

일)부터 22일(일)까지로 전 교우들을 대상으

로 했으며 총 1500부 배포해 340명의 신자들

이 응답했다. 

 

  이번 호에서는 지난 3월 실시했던 ‘본당 

설립 40주년 기념사업과 행사’에 관한 설문

조사의 집계 결과와 통계에 대한 내용을 싣

는다. 12개 항목 중 가장 지지를 받은 사업은 

‘쉬는 가족 찾기 운동’이었다. 반면 가장 

지지를 받지 못한 사업은 ‘시드니 한인 천

주교회 40년사 발간’이었다. ‘교리실 증

축(스타니슬라오관을 2층으로)’에 대한 것

은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고, 

이를 라자로관과 그 부지 활용으로 대안 제

시한 경우가 많았다. 

  또한 주관식으로 제시된 물음에 응답한 사

람은 127명이었고, 이들은 165건의 건의와 

제안사항을 서술해 제출했다. 165건에 대한 

내용을 보면 설문 항목에 대한 제안과 의견 

60건, 설문 항목에 없는 사안에 대한 사업 제

안 67건 그리고 40주년 기념사업과 행사 시

행에 대한 의견 38건이었다. 

1. 12개 항목에 대한 객관식 응답결과

 설문에 제시된 12개 항목 중 가장 많은 사람

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은 ‘쉬는 가

족 찾기 운동’(84%) 으로 나타났으며, 다

음으로 ‘새 가족 찾기 운동(67%), ‘묘지

에 성상 설치’(59%)가 뒤를 이었다. (표 1, 

그림 1 참조)

2. 12개 항목에 대한 서술형 응답결과

 설문에 제시된 12개 항목에 대한 제안과 의

견을 주관식으로 서술한 응답자는 60명이었

는데 이 중에서 스타니슬라오관 교리실 증

축에 대한 제안과 의견이 21명(35%)으로 가

장 많았다. 21명 중에서 스타니슬라오관의 

증축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은 4명

인 반면,  17명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. 

한편 부정적인 응답자 17명 중에 13명은 스

타니슬라오관의 증축보다 라자로관이 있는 

주차장 부지에 교리실 증축/신축을 할 것을 

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. 결과적으로는 라

자로관이 있는 주차장 부지에 교리실 증축/

신축(13명)과 스타니슬라오관에 증축(4명)을 

더한다면 21명의 응답자 중 17명(81%)이 교

리실 증축에 긍정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

고 볼 수 있다. (표 2 참조)

3. 서술형 40주년 제안 사업

 설문에 제시된 12개 항목에 들지 않은 40주

년의 사업과 행사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서

술한 67건의 제안들을 종합하면(표 3 참조) 

다음과 같다. 

4.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사업과 행사에 대

한 의견

 40주년 사업과 행사 전반에 대하여 주관식

으로 서술한 의견은 총 38명으로 그 중에 긍

정적인 응답은 9명이었고 부정적인 응답은 

6명이었다. 여기서 성화 및 선교사업 등을 

중심으로 내실을 다지고 간소하게 40주년

을 지낼 것을 제시한 사람은 23명이었다. (

표 4 참조)

정리 : 이은형 카타리나 기자 (주보편집부)

“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.” (요한 14,20 참조)VOL. 119 2015년 5월 1일 (월간) 

지금 본당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
‘쉬는 가족’과 ‘새 가족 찾기’

① 교리실 증축(스타니슬라오관을 2층으로)

② 교회묘지 부지매입(Rookwood)

③ 기존 묘지에 성상(십자가, 성모상) 설치

④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40년사 발간

⑤ 본당역사를 담은 달력제작

⑥ 새 가족 찾기 운동

⑦ 쉬는 가족 찾기 운동

⑧ 150일 평일미사 릴레이

⑨ 성경필사(신, 구약/ 신약/ 복음) 및  전시회

⑩ 한국 성지순례 및 순교자 현양대회

⑪ 40주년 특별 예술제

⑫ 40주년 폐막 미사(교구장, 전임사제, 수도자 초청)

꼭 필요하다

155(46%)

175(51%)

201(59%)

148(44%)

157(46%)

228(67%)

285(84%)

182(54%)

194(57%)

160(47%)

173(51%)

172(51%)

잘 모르겠다

102(30%)

114(34%)

84(25%)

111(33%)

93(27%)

99(29%)

53(16%)

125(37%)

108(32%)

111(33%)

101(30%)

95(28%)

불필요하다

83(24%)

51(15%)

55(16%)

81(24%)

90(26%)

13(4%)

2(1%)

33(10%)

38(11%)

69(20%)

66(19%)

73(21%)

사업제목

<표1> 설문조사에 관한 객관식 응답 결과 (총 응답자 340명)

<그림1> 설문조사에 관한 객관식 응답 결과 (총 응답자 340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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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생이 공평하지는 않지만, 그럼에도 불
구하고 아름답습니다. 
2.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. 인생을 즐기십시
오. 
3.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십시오. 그러면 당
신의 과거가 현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. 
4. 당신이 아플 때 직업이 당신을 지켜주지
는 않습니다. 오직 당신의 친구와 가족만이 
당신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. 
5. 울고 싶으면 누군가와 함께 우십시오. 혼
자 우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치유해 줄 
것입니다. 
6. 모든 논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은 
아닙니다. 그저 당신 스스로 진실되게 살 수 
있도록 노력하십시오. 
7. 매일 바깥에서 활동하십시오. 기적이 모
든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
8. 저축하십시오. 첫 월급을 탈 때부터 은퇴
를 대비하여 저축을 시작하십시오. 
9. 카드빚은 다달이 정산하십시오. 행복하
려면 절대로 돌려막기를 하지 마십시오. 
10.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보
도록 허용해도 괜찮습니다. 그래야 그 애들

도 울고 싶으면 울 수 있습니다. 
11.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
지 마십시오.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 실
제로 어떠한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. 
12. 만일 어떤 인간관계가 비밀에 부쳐져야 
한다면, 그런 인간관계는 맺지 않는 편이 
좋습니다. 
13.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할 수 
있습니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신은 
결코 눈을 깜빡거리지 않습니다. 
14.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어떤 고
통이든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
다. 
15. 언제 행복해지든 결코 늦지 않습니다. 
하지만 오직 당신 자신만이 베풀 수 있는 
일입니다. 
16. 오늘이 바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. 촛
불을 켜십시오. 좋은 침대시트를 쓰십시오. 
근사한 속옷을 입으십시오. 그런 것들을 특
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지 마십시오. 
17. 괴짜가 되십시오. 자주색 옷을 입기 위
해서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. 
18. 행복을 결심하십시오. 당신 외에는 아

무도 당신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. 
19. 모든 걱정거리에게 물어보십시요. ‘5
년 후에도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할까?’ 
20. 웬만하면 용서하십시오. 지나고 나면 
모두 다 사소해집니다. 
21.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
오.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
는 당신이 신경쓸 일이 아닙니다. 
22. 어지간하면 양보하십시오. 지는 것이 
이기는 것입니다. 
23. 상황이 좋건 나쁘건, 결국 지나갑니다. 
아무리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도 다 지나갑
니다. 
24. 당신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
마십시오. 당신 자신 말고 어느 누구도 그렇
게 하지 않습니다. 
25. 계속 성장하세요. 성장하는 노인이 죽
어가는 젊은이보다 낫습니다. 
26.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. 당신 
자녀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은 인생에서 오
직 한번 뿐입니다. 
27. 화를 내려면 신에게 내세요. 사람은 못 
받아줘도 신은 받아줄 수 있습니다. 

28. 시작하세요.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
지 않았습니다. 
29. 당당한 모습을 보이십시오. 아침 기분
이 어떻든 간에, 옷을 잘 차려입고 당당하
게 집을 나서십시오. 
30. 시간에게 시간을 주십시오. 시간은 모
든 것을 치유합니다. 

(이 글은 90세 미국 노인 ‘레지나 브렛’
이 쓴 ‘ 인생 독후감’입니다.)

■ 특전미사 : 토요일 오후 4시(초등부), 5시30분(중등부), 7시30분(청년부) 

■ 주일미사 : 오전 7시, 오전 9시, 오전 10시30분, 오후 5시30분(영어), 오후 7시30분

■ 시티미사 : 오후 5시 (St. Peter Julian’s Catholic Church,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)

■ 평일미사 : 월 7:30pm  /  화 7:00am  /  수.목.금 9:30am, 7:30pm  /  토 9:30am

■ 차량운행 : 매주일: 리드컴(8:30am,9:40am,10:15am)  이스트우드(9:30am)  캠시(9:30am)

                     평   일: 리드컴(수, 목, 금 7:10pm)

■ 문      의 : (02) 8756 3333 / email : info@sydneykcc.org

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
가톨릭 교우는 미사 참례, 성사생활

과 기도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리

스도께서 복음을 선포 하셨듯 이웃들

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

로 삼아야 합니다.

가톨릭신문은 교우들과 함께 만들

어 갑니다. 신앙 체험, 레지오 및 소

공동체 활동, 함께 나눌 만한 이야

기, 신앙생활 수기 및 수필 등에 대

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. 

사무실 / TEL. 02 8756 3333

E-Mail. info@sydneykcc.org

10개월 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

인생 독후감

  지난 번 주임 신부님께서 “하느님을 믿기 
전과 후 본인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
십니까?” 라고 하신 질문이 계속 머리 속
에 되새겨집니다. 10개월간 교리 수업을 듣
기에는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데 눈 깜짝 할 
사이에 벌써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. 그리고 
그동안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제가 변했
음을 스스로가 느낍니다. 
  혼자서 호주 땅을 밟고 공부하며 아르바이
트며 영주권에 직장 생활에 CPA 자격증, 또 
다른 직장 생활...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걸
까 하는 답이 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
면서 외롭고 재미없는 생활을 쳇바퀴 돌 듯 
16년째 하고 있었습니다. 마음의 여유가 없
고 이 땅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저는 지극
히 이기적이고 비평적이고 남에게 피해 주
지 않고 또 나도 피해받지 않고 사는 삶. 스
스로가 만든 고독이라는 철장 속에 동의하

지도 않은 나 자신을 가둬 놓고 한 마리의 
외로운 새와 같았습니다. 
 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오직 한 분
께 마음 속으로 기도를 드렸고 그러다 내 
방에서 홀로 고요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
는 습관이 생겼습니다. 그 당시 저는 그 분
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. 그냥 
‘Dear God’이라고만 부르며 기도 드린 
지 수 년. 2014년 11월, 개신교가 주최한 어
느 자선 바자회 콘서트에 갔다가 그 곳에서 
목사님의 말씀에 마음의 동요를 느꼈는데, 
우연히 기차역에서 만난 옛 친구가 다니는 
그 교회에 바로 그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
을 알았습니다. 그 순간 내 마음 속에는 ‘
아,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’라고 느꼈습
니다. 그리하여 12월 1일부터 교회를 다녔
는데 한국에 갔었을 때 성당의 평화로운 미
사 경험이 생각이 나서 다시 성당으로 발걸

음을 옮겼습니다. 
  매주 성경 공부하고 미사 참례를 하면서 
제 마음은 조금씩 정화가 되고 평화로워짐
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거울에 비친 제 자
신을 보면 예전의 독기 어린 눈은 사라지고 
편안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흐믓해집니
다.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. 제게
는 항상 하느님이 제 맘 속에 살아 계시니
까요. 이제 비평하기 보다는 제 자신을 먼저 
돌아보게 됩니다. 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받
기 보다는 함께 하는 삶, 남에게 줄 땐 관대
하게 내가 받을 땐 부끄럽게 사는 삶을 살
고자 합니다. 
  분수에 넘쳐 거창한 생각을 하기 보다는 
저마다 하느님께서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
라 건전하게(로마12,3) 자신을 바꿔 보리라 
마음을 먹습니다. 이렇듯 내 자신이 변해 
그것을 본 내 가족들도 친구들도 직장 동료

들도 이웃도 변하게 된다면 저는 이 각박한 
세상도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
  하느님 감사합니다. 저를 불러 주시고 이 
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
감사합니다. 하느님을 믿는 이 진실된 마음
이 그 어떤 유혹과 시련과 시험에도 넘어가
지 않고 더욱 더 굳세지도록 간절히 기도 드
립니다, 아멘.
 

새 신자 박지혜 마가렛


